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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참으로 특별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그 사람만의 특별한 말투와 행동들은 습관이 되.
고 그 습관들이 모여서 그 사람의 성격이 됩니다, .

따라서 사람들의 말과 행동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몇 일전 중고등부의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천명에 가까운 그들이 함께 모여 그들만. 4
의 세계를 이루며 마치 여름 냇가의 송사리 떼처럼 몰려 다녔습니다.

하나하나의 얼굴에는 그들만의 자유로움과 가능성이 담겨있었으며 젊음의 역동이 가득했습
니다 앞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주역들인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교와 지금도 복음을 기.
다리며 우리를 부르는 영혼들에 대하여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느낀 것은 무엇인가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세대차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들과 나는 시간곡선과 생각 서로 주고받. ,
고 대화하는 코드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무엇인가를 주제로 대화를 하려고 생각한다면 눈높이 정도가 아니라 그
들의 삶의 방식 자체를 이해하고 그들과 공유하지 않으면 그들 역시 나에게는 타문화가 아,
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 했지만 다 안다고 생각하고 머물러 버렸던 나와는 다르게 이미 저 멀리까,
지 달려가 버린 저들의 세계는 또 하나의 넘어야할 벽이었습니다, .

선교는 우리 앞에 있는 무수한 벽을 인정한 것입니다 쉽게 넘을 수 있는 벽이 있지만 너. ,
무나 견고해서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벽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한계 앞에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그 벽들을 깨뜨려
가는 것입니다 자신과의 벽 다른 사람 사이의 벽 가정에서 사회에서 심지어 교회 속에. , , , ,
서도 확인되는 그러한 벽들을 깨야 합니다.

벽들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벽들을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
오 마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그 벽들이 우리에게 말을 할 것 입니다. . .

선교사는 벽을 깨뜨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막 선교지로 출발하는 한 신임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세상적인 욕심과 바라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능력 때문에 늘 저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럴수록 주님께서 주신 사랑이 부담스러웠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제발 좀 놔 달라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당신을 거절 했었지요.
그러나 주님!
전 행복하지도 않았고 저 자신에게도 만족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것 무엇 하나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기쁨도 소망도 없는 삶 속에서 당신 앞에 나갑니다, .
그것은 부르심이었습니다.”

자신과 자신이 속했던 상황 속에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제 더 커다란 언어와 문화와 굳어,
진 관습과 철통같은 종교의 벽을 넘어서 복음으로 세상을 화목케 하기 위하여 떠나는 선교,
사님들과 자신의 자리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갈채를 보냅니다.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온누리칼럼 제공! -⌚ ⌜ ⌟


